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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칼빈은 성상 숭배 문제를 『기독교 강요

(1536)』 초판에서 십계명을 논의하면서 다

뤘다. 이 책에서 그는 불가해하고 보이지 아

니하며 어느 장소에도 갇힐 수 없는 분을 가

시화하고 ‘참되신 주’로 착각하는 문제를 지

적했다.

그 후 발간된 『기독교강요(1559)』에서는 

많은 지면을 할애해 성상 문제를 중요하게 논

의했다. 특히 1권 11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뤘

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감각적 지각에 

복종시키거나 어떤 형태로든 표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칼빈의 교회미술론은 하나님의 신성에 대

한 그의 신학과 연관돼 있다. 하나님의 신성

은 전능과 영광 속에서 빛나며, 동시에 피조

물인 인간과는 명백히 구별된다. 피조된 인간

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형상화하려는 시도는 

신성을 무로 돌려보내게 된다.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없는 이치와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습을 갈망해 나무, 돌, 

금, 은, 그밖의 생명이 없는 물질로 신을 형상

화하려는 욕망으로 오히려 “불경건의 허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은 파괴된다.”

이것이 칼빈이 예배당에서 일체의 형상, 화

상, 그리고 그 밖의 상징물들을 비판한 근본 

이유가 된다. 검소한 교회 건물과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위한 섬김의 필요성을 언급

하면서, “당신은 벽에 너무 몰두해서 건물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있다

(Sergiusz Michalski, The Reformation and 

the Visual Arts, Roultedge, 1993, 69쪽)”고 

지적하도 했다.

교회 내 성상, 성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콘스탄티누스 Ⅴ

세(Constanine Ⅴ)가 소집했던 니케아 회의

에서 교회 안에 형상을 설치할 뿐 아니라 형

상물에 예배를 하는 것을 승인했다. 그리스

도의 성상, 성모 마리아, 천사, 그리고 성인

들에게 촛불, 향, 절하기를 통한 존경이 허용

된 것이다.

또 니케아 회의에서는 비잔틴에서의 성상 

옹호와 함께 마리아의 공식 명칭을 ‘하나님

의 어머니’란 뜻의 ‘테오토코스(Theothokos)’

로 정해 마리아 숭배의 역사적 근거를 제공

하기도 했다. 

물론 찬성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칼빈은 

이 시기 젊은 궁정 신학자들에 의해 작성된 

반박서 『카롤링어의 책(Libri Carolini)』에

서 이미 니케아 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

이 있었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그 책에서 성상을 옹호한 다마스커스의 요

한(John of Damascus)의 주장이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들어서만이 아니라 형

상물들을 관조함으로써 알게 된다는 테오도루

스(Theodorus)의 주장을 각각 반박하였다.

칼빈은『기독교강요』에서 이미지를 교회

에 두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입장을 밝혔

다. 그는 초대교회의 예를 들어 “순수한 교리

가 우세하던 약 500년 동안 기독교회에는 일

반적으로 형상물들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

나 성직의 순수성이 쇠퇴해 감에 따라 교회

를 장식하기 위해 형상물들을 설치했다고 설

명했다. 

대표적인 예가 교회미술을 권고한 그레고

리우스의 주장이다. 그레고리우스는 문맹자

에게 성화가 지닌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여 성

화를 ‘문맹자의 책(book for the unlearned)’

이라 불렀다. 이에 대해 칼빈은 그레고리우스

가 ‘성령의 학교’에서 배웠더라면 결코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꾸짖었다.

예레미야는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라(렘 

10:8)”고, 하박국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합 2:18)”고 하였다. 선지자들의 판

단에서 보듯이 “인간이 우상에게서 하나님

을 배운다는 것은 무익하고 거짓된 것이다(

『기독교강요』, 1권, 

11. 7).”

칼빈은 아우구스티

누스의 주장을 인용해 

형상에게 예배드리는 

것뿐 아니라 형상을 하

나님께 봉헌하는 것은 

죄악이라는 점, 엘비라 

교회 회의(the Council 

of Elvira)에서 “교회당 

안에 화상이 있어선 안 

되며, 예배를 받든가 

찬양 받아야 할 것이 

벽에 그려져서도 안 된

다”고 했던 사실을 소

환했다.

16세기에는 유럽 사

회에 성상과 성화의 폐

해가 만연해 있었다. 

행복한 결혼과 출산, 

건강, 치유를 기원하

는 ‘이미지 기적(image 

miracle)’ 현상도 만만

치 않았다. ‘이미지 기

적’을 경험하려는 사람

들을 막으려 평일에는 

교회 문을 잠그라고까지 할 정도였다. 개혁가

는 이같은 행위를 ‘종교적 열심’으로 부르지 

않고, ‘타락한 제의’, ‘미신’으로 간주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지와 우상숭배로 폄

하되고 모욕을 당한다는 생각은 1530년 마르

틴 부처(Martin Bucer)의 논문 ‘어떤 종류의 

이미지도 허용되지 않는다’에서도 발견된다. 

칼빈이 말한 ‘초월성’이라는 개념은 ‘눈에 보

이는 교회’의 제도와 형태 속에 하나님을 ‘가

두려는 시도’에 대한 거절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교회에 계시지 않고 

모든 하늘 위에 계신다(Sergiusz Michalski, 

The Reformation and the Visual Arts, 64

쪽).” 신의 실재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적합한 

지식에 다다를 수도, 각자의 욕망대로 신에 

대한 환상을 형상화하도록 유혹받게 된다.

칼빈은 ‘보는 감각(sense of sight)’이 제공

하는 것보다 더 높은 이해의 방식 있다고 생

각했다. 그것은 설교된 말씀을 마음속으로 ‘

믿음’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

게 또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며 이 지식은 그

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신실성을 

근거로 삼은 것이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며 우리의 마음에 인친 바(『

기독교강요』, 3권, 2. 7)” 된 것으로 정의된

다. 이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위엄을 시각적 

방식으로가 아닌 훨씬 뛰어난 방식으로 파악

할 수 있다.

그러던 중 리옹에서는 성상을 불태우고 십

자가를 짓밟는 성상파괴 운동(1562. 5. 13)이 

발생했다. 리옹 성상파괴 운동은 단순한 폭

동이 아니라 기즈 공작의 추종자들이 바시

(Vassy)에서 예배 중이던 위그노들을 공격, 

수십 명을 학살한 사건(Massacre of Vassy)

에 대해 위그노의 군사적·종교적 대응 성격

을 지닌 사건이었다. 분노한 위그노들은 도시 

내 가톨릭 성당과 수도원을 약탈하고 성상을 

파괴하는 성상 파괴 운동을 벌였다.

칼빈은 성상 숭배를 강력히 비판했지만, 성

상 파괴 행위는 합법적인 당국의 명령에 의해

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칼빈은 성상 파괴

를 정당한 치안판사나 시의회와 같은 합법적 

권위가 명령할 때만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칼빈은 이미지가 악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

더라도, 그것은 가르침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

고 여겼다. 그러나 개혁주의 미학 연구가 윌

리엄 더니스(William Dryness)가 말했듯, 더 

높은 지식의 길이 설교를 통해 전해진다고 주

장하더라도, 이미지가 이러한 지식을 뒷받침

하거나 실제로 풍부하게 한다고 인정할 수 있

지 않을까?

칼빈 자신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

는 세상의 아름다움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

러내시는 방식을 마치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

으로 묘사했다. “가장 아름다운 극장에서 도처

에 표현된 하나님의 사역을 경건하게 즐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기독교강요』, 1

권, 14. 20).” “우주에는 그분의 영광의 불꽃을 

조금이라도 분별할 수 없는 것이 없다. 광활한 

우주의 이 가장 아름다운 체계를 한눈에 조망

할 때 그 무한한 밝기의 힘에 완전히 압도되지 

않을 수 없다(『기독교강요』, 1권, 10. 1)”.

교회 미술의 남용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뿐,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의 계시로 인

식하는 것에는 어떤 주저함도 보이지 않았다. 

                     서성록 명예교수

‘하나님의 영광’이 우상숭배로 모욕당했을 때?
[서성록, 한 점의 그림]‘존 칼빈의‘이코노클래즘(iconoclasm·성상파괴운동)’

  칼빈, 성상 숭배 강력 비판에도

‘이미지는 가치 없다’여겼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묘사해

    교회 미술 남용 부정적이었을 뿐

    보이는 세계 하나님 계시로 인식

▲이미지와 성상의 교회 내 설치를 반대했던 종교개혁가들의 석상이 제네바 바스티옹 공원에 

위치해 있다. (왼쪽부터) 윌리엄 파렐, 존 칼빈, 데오도르 베자, 존 녹스. ⓒ위키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최초로 풍경화가 탄생했다. 당대 대표적 풍경화가

인 야곱 반 루이스달, ‘직물을 말리는 들판의 하렘풍경(1670)’, 캔버스에 유

채, 62.2x55.2cm.






